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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서론
죽음이란 무엇일까? 어떤 사람들은 신체는 살아있지만 뇌가 제기능을 못하고 멈췄을 때(식물인간), 몸의 신체적 기능이 다했을 때 등 사람마다 내리는 정의는 다양하다. [footnoteRef:1]지식백과에는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, 즉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라고 나와있다.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. 죽음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. 그렇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. [1:  네이버 지식백과 “죽음” 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1143194&cid=40942&categoryId=32310] 

그렇다면 죽음은 나쁜 것인가?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. 그런데 죽음은 ‘왜’ 나쁜 걸까? 죽음 이후에 삶은 아무도 모르는데 ‘왜’ 나쁜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까? 단지 그 이후에 삶을 모르기에 두려워서? 죽음 전 행복했던 삶을 죽음 하나 때문에 보내야 해서?
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음이 나쁜 거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. 오늘 이 에세이에서 ‘죽음은 좋은 것’ 이라는 반대 의견이 아닌 ‘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’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.

제 2장 본론
제 1절 박탈이론
[footnoteRef:2]토마스 네이글은 죽음이 나쁘다고 주장한다. 그 이유는 “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, 죽음이 이 삶을 박탈하기 때문이다.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며, 삶을 박탈당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손실이다. 죽음과 함께 우리는 삶으로부터 영원히 이별하는 가장 큰 손실을 경험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삶이 포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끝났음을 의미하기에 나쁘다.”라고 말한다. 간단하게 말해서 박탈이론은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앗아가기 때문에 나쁘다는 주장이다. 이 박탈이론은 죽음이 나쁘다는 유일한 근거로 제시된다. 그렇기에 많은 철학자들은 박탈이론을 근거로 삼아 죽음은 나쁘다고 주장을 한다. 그 철학자 중 한명인 [footnoteRef:3]프레드는 ‘죽음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슬픈 일이다. 주변에 누군가 죽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.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, 시간을 보낼 수도, 영화를 볼 수도, 웃을 수도 없다.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, 모든 교류의 가능성이 막혀버린다”라고 말했다.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나쁘다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.  [2:  권수현(2017), “죽음의 나쁨에 관한 정당화”, JCCT, 국제문화기술진흥원, p.28]  [3:  셀리 케이건(2012), “죽음이란 무엇인가”, 박세연, 엘도라도, P.286] 

위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죽음이 나쁜 핵심적인 이유는 ‘죽은 사람’ 이 아닌 ‘살아있는(죽은 사람의 주변 사람, 남아있는) 사람’ 과 모든 교류의 가능성이 막혀버리고 삶이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을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 하지만 우리는 ‘죽은 사람’ 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. 박탈이론을 주장한 토마스 네이글과 프레드의 근거는 어느정도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어떻게 ‘죽은 사람’ 에게 나쁜지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야한다.

제 2절 박탈이론에 대한 반박
[footnoteRef:4]박탈이론이 삶의 좋은 것들을 박탈하기 때문에 죽음을 나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만약, 삶에 좋은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박탈이론은 성립할 수 있을까? 두가지 예를 들면, 첫째, 한 예언자가 자신의 남은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비극적이라고 예언을 했다 가정을 하자. 이 사람은 남은 삶을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당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. [4:  파도, “3. 박탈이론에 대한 생각”, 네이버 블로그, 2021.07.05, 2021.12.10, https://blog.naver.com/young_better/222421386896] 

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. 오히려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 죽음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 두번째, ‘대의’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 그들이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, 좋은 가치를 위해 선택한 수단이 ‘죽음’ 이므로 죽음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. 그렇기에 ‘박탈이론’ 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.
철학자 에피쿠로스(Epicurus)의 입장 “나쁘다는 것은 존재하는 대상에게만 가능한 평가인데, 죽고 나면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게 아니다.” 과, “죽음이 나쁘려면 마찬가지로 비존재 상태인 태어나기도 전의 상태도 나빠야 한다.”라는 루크레티우스(Lucretius)의 근거로 죽음이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나쁘지 않음을 주장한다. 이 둘은 [footnoteRef:5]‘죽음이라는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죽음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순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.’라고 하였다. 이 말은 즉, 죽고 나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은데 왜 죽음이 나쁜 것인가? 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.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. 죽음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순간에 ‘나’는 존재하지 않는데 대체 내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앗아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? 나뿐만 아니라 박탈당한 당사자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든다. [5:  권수현(2017), “죽음의 나쁨에 관한 정당화”, JCCT, 국제문화기술진흥원, p.30] 

마지막으로 박탈이론에 대해 얘기를 하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. 죽음이 나쁘다면, 영생은 좋은 건가? 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다. 나는 이 말에 부정한다.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고 사라져 버리는데 나 혼자만 천년, 만년 산다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까? 나 혼자만 기억하고 영원히 산다는 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가? 그렇기에 나는 죽음이 나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.

제 3장 결론
지금까지 죽음이 나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았다.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당연히 나쁘다고 말한다. 그런데 죽음은 대체 '왜' 나쁜 것일까?
그 이유는 대부분 삶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을 앗아가서 나쁘다는 박탈이론 때문이다. 토마스 네이글과 프레드는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은 이 삶을 박탈한다. 또한,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,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는 점이 죽음이 나쁘다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. 
 하지만 삶에 좋은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박탈이론은 성립할 수 있을까? 오히려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 죽음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 또한 대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 
철학자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근거로 죽음이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나쁘지 않음을 주장한다. 이 둘은 "죽음이라는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죽음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순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." 라고 하였다. 이 말은 즉, 죽고 나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은데 왜 죽음이 나쁜 것이가? 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.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. 또한 죽음이 나쁘다면, 영생이 죽음보다 더 낫다는 말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고 사라져 버리는데 나 혼자만 천년, 만년 산다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까? 그렇기에 나는 죽음이 나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. 
 “우리는 죽는다.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.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.” (셀리 케이건, 2012:507)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요리사한테 칼을 쥐어 주면 훌륭한 도구가 되고 범죄자한테 칼을 쥐어 주면 사람을 헤치는 도구가 되듯이 죽음도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좋고 나쁨이 갈리지 않을까? 또한, 죽음이란 게 있으니까 우리 삶의 유한성이 생겼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죽음은 항상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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